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세상

몇 년 전 살던 동네에 있는 한 자동차 바디샾에 들른 적이 있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큰 음성 소리가 났다.  
한 70세가 되어 보이는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어떻게 너를 믿을 수 있느냐?”며 크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망하기도 하고 또한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있었다.  조금 있으니 무슨 사연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이야기는 그 할아버지께서 젊은 여성의 차를 뒤에서 받은 차사고 때문이었다다.  두 사람이 바디샾에 같이 

왔는데 문제는 누가 어떻게 돈을 내는냐?는 이야기였다.  먼저 돈을 내자니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 

아가씨는 자신이 먼저 돈을 내겠으니 다 고친 후에 자신에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야기 잘 되었는데, 문제는 그 아가씨가 할아버지께 꼭 현금으로 달라는 것이다.  그 때 할아버지께서 “너를 

어떻게 믿고 현금을 주느냐? 책크로 주겠다”는 다툼이었다.  한 사람은 당신의 체크를 못 믿겠다는 말이고, 다른 

쪽은 현금으로 지불한 후 차를 고치치 않았다고 하며 다시 돈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 되는 

이야기였다.  
그것을 보면서 바디샾 주인과 나는 한심한 표정으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 후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잘 

모르지만, 그날 그 바디샾을 떠나며 마음 한 구석이 편치 않았다.  이 모두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들 같아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에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간에 사랑은 어렵지 않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소금이 되라고 

하신다.  이 말은 맛을 내라는 뜻이다.  소금의 맛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빛이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두움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것이다.
세상을 비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작은 촛불이 큰 방을 비추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의 작은 빛과 많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행복한 교회의 불꽃이 온 동네를 비추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해결책이 없는 이 세상에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그 해결의 길을 보이라고 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여 그 은혜가 세상으로 넘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